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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민경, 김미숙*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Min-Kyung Jeon, Mi-Sook Kim*

Division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정서조 능력, 스트 스 처방식과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계를 악하고,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K시와 B시에 소재한 4개의 간호
학에서 3, 4학년에 재학 인 간호 학생 201명을 상으로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 20.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간호 학생의 감정조  능력 평균은 5  만 에 3.79±0.48 , 극  

처는 4  만 에 2.79±0.41 , 소극  처는 2.53±0.36 , 임상실습 만족도는 5  만 에 3.58±0.46  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정서조 능력(r=.391, p<.001), 극  처(r=.361, p<.001)  소극  처(r=.276, p<.001)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공만족도(β=-.318, p<.001)와 
정서조  능력(β=.230, p<.001)으로, 이들 모형의 설명력은 28.1%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학생의 임상실

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를 높이고, 정 인 정서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regulation, coping strategie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nd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May 1 to June 30, 2016. The study participants were 201 third and 
fourth year nursing students at four departments of nursing located in B and K metropolitan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v 20.0. The mean emotional regulation score was 3.73±0.48, active coping was 2.79±0.33, passive coping was 
2.53±0.36, and practice satisfaction was 3.58±0.46.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noted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391, p<.001), between active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361, p<.001), between passive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276, p<.001).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ere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β=-.322, p<.001) and emotional regulation (β=.232, p<.001). These factors
explained 28.1% of variance in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 conclusion, effective nursing 
educational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o enhanc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o foster positive 
emotional regulation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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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은 간호 학생이 문간호사로서 역할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이론  지식을 실제 임상 장에 용해 

으로써 응용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고, 간
호 문직으로서의 직업 을 정립하는데 큰 향을 미치

는 교육과정의 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임상실습을 통
해 간호 학생은 상자의 건강과 질병에 심을 가지고 

간호 상자의 요구에 따라 질 인 간호제공을 지향하는 

문가  소양을 갖춘 미래의 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한다[1, 2]. 
임상실습교육 효과의 극 화를 해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에 한 만족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

한 요인들로 인해 간호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어려워하

고 만족도도 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인으로서의 

간호직에 한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효
과  임상실습을 해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해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4].
간호 학생들은 임상실습 장에서 문지식과 기술

의 부족, 환자 돌 에 한 긴장감, 과다한 과제에 한 
부담, 낯선 임상환경에 한 응, 실수에 한 두려움, 
실습을 함께하는 동료와 임상실습 지도자  의료진과의 

인 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역에서 스트 스를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6]. 이러한 스트 스를 효과

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불만과 실패감, 긴장과 불안, 
좌 과 우울 등과 같은 여러가지 심리  건강문제를 

래할 수 있어 개인의 자원과 능력을 통해 스트 스에 

한 내·외  요구를 지각하고 행동하는 스트 스 처방

식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간호 학생들은 임

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 스가 많을수록 처방식을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 스 처 방식이 임상

실습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3, 7].  
스트 스 처란 스트 스에 응하는 과정으로 스트

스원을 제거하거나, 특정 사건이 스트 스원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스트 스 상황에 능동 으로 잘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8], 스트 스 처방식

이 하지 못했을 경우 스트 스가 높게 나타나 임상

실습 응  실습만족도가 하되어 간호에 한 태도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9].
효과 인 스트 스 처를 해 감정을 조 하는 것

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6], 정서조  

능력은 의식 인 통제 과정으로서,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자신의 정서 상태와 기분을 통제하고 조 함으로

써,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응을 
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10,11]. 즉, 자신의 정서를 반성
으로 인식하고 조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간호사는 다
양한 임상 환경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 할 수 있어야 다양한 상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는 정서의 조 은 다른 사람

들과 상호작용하며 지속 인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간호

사에게 필수 제 조건이다[4]. Jang[12]의 연구에서 정
서조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 스 정도가 낮게 

나타나 간호 학생의 스트 스 처방식과 정서조 의 

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하 다[6]. 
간호 학생에게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요 부분이

고 간호업무 수행을 한 필수 과정으로 실습 동안 다양

하게 직면하는 스트 스에 해 정 인 처 방식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 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미래의 문 간호사로 발 해 나갈 수 있

다[4, 13].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정체감을 구축하

는 요한 시 에 있는 간호 학생들의 스트 스 처방

법과 정서조 에 한 연구는 효율 인 임상실습 스트

스 재와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한 의미있는 자료

를 제공할 것이다[12, 14].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임

상실습만족도에 한 선행연구는 임상수행능력[15], 가
족지지[16], 간호 문직 자아개념과 자아존 감[17]등의 
변수와의 계를 주로 다루고 있었으며, 간호 문직 의 

향요인[18]에 한 설명변수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한 연구가 있었으나, 간호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

에 한 스트 스 처방식과 정서조 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정서조  능력과 

스트 스 처방식이 임상실습만족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 으로써, 간호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한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2017

42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정서조  능력, 스트 스 

처방식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K시와 B시에 소재한 4개 간호
학에 재학 인 3, 4학년을 상으로 하 고, 연구 상
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본 연구의 목 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자발 으로 서면 동의한 

220명  자료가 불성실한 19명을 제외한 201명이다. 연
구 상자 표본수는 표본수 계산 로그램인 G*power 
3.1.9.2 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 하 다. 회귀분석에 필
요한 간 정도의 효과 크기인 .15, 유의수  .05, 통계  

검정력 .95, 측요인 10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172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 다.

2.3 연구도구

2.3.1 정서조절 능력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  능력을 측정하기 해 Salovery
와 Mayer[19]의 정서지능 이론에 근거해 Moon[10]이 
개발한 총 47문항의 정서지능검사(Emotional Quotient 
Test)  정서조  능력에 한 1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
를 사용하 다. 정서조  능력은 자신정서조 (8문항), 
타인정서조 (7문항)의 2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들은 ‘  그 지 않다’에 1 , ‘매우 그
다’ 5 의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정서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 α=.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6 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방식

본 연구에서 스트 스 처유형을 측정하기 해 

Lazarus와 Folkman[20]이 개발하고 Han과 Oh[21]가 번
역하고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스트 스 처

유형은 문제 심(8문항), 사회 지지 탐색(7문항), 정
 심(4문항), 희망   (5문항), 긴장해소(3문항), 
무 심(6문항)으로 5개 하 역의 총 33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  그 지 않다’에 1 , ‘항상 그 다’에 
4 의 Likert 4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심 처와 사회  지지 탐색 처를 극  처

로, 정  심 처, 희망   처, 긴장해소 처, 
무 심 처를 소극  처로 구분하 다[22]. Han과 
Oh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1이었다. 

2.3.3 임상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Cho와 Kang[23]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와 
Lee[24]가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를 Lee 등[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의 하 역은 

실습교과에 한 만족(3문항), 실습내용에 한 만족(6
문항), 실습지도에 한 만족(9문항), 실습환경에 한 
만족(7문항), 실습시간에 한 만족(3문항), 실습평가에 
한 만족(3문항)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  그 지 않다’에 1 , ‘매우 그 다’ 5
의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등
(2004)[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2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상자의 윤리  측면을 보호하기 해 K
학의 기 생명윤리 원회(Institutional research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IRB-126호),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필요성을 설명한 후 연구 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설문지내용은 연구 목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질문지에 응

답  함으로써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 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1
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배부된 설문지 총 220부 에서 미

응답이 있거나 부 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20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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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고, 
상자의 정서조  능력, 스트 스 처방식, 임상실습 만
족도는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상자의 제 특

성에 따른 정서조  능력,  스트 스 처방식  임상실

습 만족도 정도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
하 고, 상자의 정서조  능력과 스트 스 처방식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독립변수인 정서조  능력과 

스트 스 처 방식이 종속변수인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

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성별은 여자가 88.6%로 다수를 차지
하 으며, 상자의 연령 는 20-21세가 63.2%를 차지
하 으며, 학년은 4학년이 50.7%, 3학년이 49.3% 순이
었다. 종교는 ‘있다’ 군이 65.7%, 종교가 ‘없다’ 군이 
34.3%이었다. 공 만족도는 ‘만족한다’ 군이 59.7%, 
‘보통이다’ 군이 35.3%로 나타났다. 동료 계는 ‘좋다’ 
군이 62.2%, ‘매우 좋다’ 군이 17.4%로 나타났다. 지각
한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군이 46.3%, ‘아주 좋다’ 군이 
17.4%로 나타났다. 입학 동기는 성과 취미가 42.8%, 
취업률이 26.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3(11.4)
Female 178(88.6)

Age(years)
20-21 127(63.2)
22-23 52(25.9)
24-31 22(10.9)

Grade 3rd 99(49.3)
4th 102(50.7)

Religion None 69(34.3)
Have 132(65.7)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120(59.7)
Moderate 69(35.3)

Dissatisfaction 12(6.0)

Relationship with peers
Very good 35(17.4)

Good 125(62.2)
Common 12(6.0)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44(21.9)
Good 93(46.3)

Common 48(23.9)
Bad 16(8.0)

Admission motivation

High school rate 10(5.0)
Appropriate aptitude 86(42.8)

Employment rate 53(26.4)
Others 52(25.9)

3.2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상자의 정서조  능력 평균은 3.73 (5  만 )이
었으며, 하 요인인 자신정서조  능력은 3.67 , 타인
정서조  능력은 3.79 이었다. 스트 스 처방식은 

2.65 (4  만 )이었으며, 하 요인인 극  처방식

은 2.79 , 소극  처 방식은 2.53 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3.58  (5  만 )으로 나타났으며, 하 요인

은 실습 교과(3.77 ), 실습 평가(3.62 ), 실습내용(3.59
), 실습환경(3.56 ), 실습지도(3.54 ), 실습시간(3.48
)순이었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variables              (N=201)
Variables Items M±SD Range

Emotional regulation 15  3.73±0.48 1-5
  Self-emotional regulation 8  3.67±0.55

 Other’s emotional regulation 7  3.79±0.52
Coping strategies 33  2.65±0.33 1-4
  Active coping 15  2.79±0.41
  Passive coping 18  2.53±0.36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31  3.58±0.46 1-5
  Practice subject 3  3.77±0.64
  Practice contents 6  3.59±0.47
  Practice guidance 9  3.54±0.58

  Practice circumstance 7  3.56±0.57
  Practice time 3  3.48±0.74

  Practice assessment 3  3.62±0.6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임상실습 만

족도 차이

상자의 정서조  능력은 공만족도(F=6.976, p<.001), 
동료 계(F=5.267, p=.006), 건강상태(F=5.775 p=.001), 
입학동기(F=6.61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Scheffe test
로 사후분석한 결과 공에 ‘만족한다’ 군이 ‘보통이다’ 
군과 ‘불만족한다’ 군보다, 동료 계가 ‘매우 좋다’ 군이 
‘보통이다’ 군보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거나 좋다’ 군이
‘나쁘다’ 군보다, 입학동기가 성을 고려한 군이 취업률 
 기타로 입학한 군보다 정서조  능력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스트 스 처방식은 공만족도(F=4.640, 

p=.011), 동료 계(F=5.624, p=.004)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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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motional regulation Coping strategies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71±0.49 -1.316

(.190)
2.64±0.32 -.761

(.448)
3.57±0.46 -1.054

(.293)Female 3.85±0.43 2.70±0.35 3.67±0.43

Age(years)
20-21 3.72±0.51

.280
(.756)

2.63±0.33
.789

(.456)

3.61±0.47
1.433
(.241)22-23 3.71±0.45 2.69±0.33 3.49±0.43

24-31 3.80±0.43 2.67±0.25 3.63±0.43

Grade
3rd 3.07±0.54 -.693

(.489)
2.63±0.34 -.687

(.493)
3.51±0.47 -.229

(.819)4th 3.75±0.43 2.66±0.31 3.59±0.45

Religion
None 3.67±0.47 -1.173

(.242)
2.60±0.37 -1.329

(.185)
3.52±0.54 -1.310

(.192)Have 3.76±0.49 2.70±0.31 3.61±0.41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a 3.38±0.52 6.976
(<.001)
a>b,c

2.69±0.33 4.640
(.011)
a>b

3.73±0.44 22.567
(<.001)
a>b>c

Moderateb 3.61±0.38 2.55±0.29 3.41±0.38

Dissatisfactionc 3.45±0.35 2.74±0.36 3.05±0.39

Relationship 
 with peers

Very gooda 3.89±0.43 5.267
(.006)
a>c

2.77±0.37 5.624
(.004)
a>c

3.78±0.49 9.957
(<.001)

a>c
Goodb 3.74±0.50 2.65±0.29 3.60±0.44

Commonc 3.54±0.44 2.53±0.36 3.34±0.38

Health status

Very gooda 3.83±0.45
5.775
(.001)
a,b>d

2.70±0.35
.707

(.549)

3.73±0.42
2.733
(.045)

Goodb 3.80±0.50 2.61±0.30 3.57±0.41
Commonc 3.63±0.38 2.66±0.33 3.50±0.53

Badd 3.34±0.52 2.66±0.35 3.43±0.54

Admission 
motivation

School recorda 3.54±0.57
6.615

(<.001)
b>c,d

2.60±0.32
2.019
(.113)

3.35±0.52
4.301
(.006)
b>c

Interestb 3.89±0.49 2.71±0.32 3.70±0.41
Jobc 3.64±0.46 2.59±0.30 3.45±0.43

Othersd 3.58±0.40 2.60±0.35 3.55±0.51

Table 3.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1)

Scheffe test로 사후분석한 결과 공에 ‘만족한다’ 군이 
‘보통이다’ 군보다, 동료 계가 ‘매우 좋다’ 군이 ‘보통
이다’ 군보다 스트 스 처방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공만족도(F=22.567, 

p<.001), 동료 계(F=9.957, p<.001), 건강상태(F=2.733 
p=.045), 입학동기(F=4.301, p=.006)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Scheffe test로 사후분석한 결과 공에 ‘만족한다’ 군이 
‘보통이다’ 군과 ‘불만족한다’ 군보다, 동료 계가 ‘매우 
좋다’ 군이 ‘보통이다’ 군보다, 입학동기가 성을 고려
한 군이 취업률을 고려한 군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정서조절 능력, 스트레스 대처와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정서조  

능력(r=.391, p<.001), 극 인 처(r=.292, p<.001), 
소극 인 처(r=.196, p=.005)와 유의한 양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 학생의 정서조  능

력, 극 인 처, 소극 인 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01)

Variables Emotional 
regulation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regulation 1

Active 
coping 

.361
(p<.001) 1

Passive coping .276
(p<.001)

.432
(p<.001) 1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391
(p<.001)

.292
(p<.001)

.196
(p=.005) 1

3.5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임상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

로 하고, 상자의 일반  특성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공만족도, 동료 계, 건강상태, 입학동기, 그리고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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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와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난 정서조  능력, 스
트 스 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Watson 
는 1.928의 수치로 나타났으며, 그 수치가 2에 가깝고 0 
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 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2.154, p<.001). 
공차한계(tolerance)의 범 는 0.74∼0.93으로 0.1이상이
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8∼1.36로 기 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최종 으로 임

상실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만족도(β
=-.318, p<.001)와 정서조  능력(β=.230,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the Participants          (N=201) 

Variables BETA B SE
t

(p)
Adj. R2 F(p)

(Constant) 2.698 .360
7.487

(<.001)

.281 12.154
(<.001)

Emotional 
regulation .230 .218 .066

3.309
(.001)

Satisfaction
on major -.318 -.240 .050

-4.775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정서조  능력, 스트 스 

처방식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시도되었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정서조  능력 정도는 3.73

(5  만 )으로 간보다 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Jang[12]의 연구에서 3.80
으로 나온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하지만,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Han[2]의 연구 결과 3.29  보다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ang[12]의 연구에
서는 상자가 실습을 1년 이상 경험한 학생들을 상으
로 한 반면, 본 연구와 Han[2]의 연구에서는 실습 경험
이 1년이 안된 학생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서조 능력은 교과과정 로그램 개발 시 

학년부터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계열성을 가지고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스트 스 처 정도는 극  

처 2.79 (4  만 ), 소극  처 2.52 (4  만 )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13]
에서 극  처가 2.60 으로 소극  처 2.56 보

다 높은 결과와 유사하 다. 한 극  처의 하 문

항  문제 심 처와 사회  지지 탐색을 가장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당면
한 스트 스 상황을 직시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하
여 사회  지지 탐색과 같은 건강하고 극 인 처방

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5, 26]. 그러므로 간
호 학생의 극 이고 효과 인 스트 스 처를 해

서는, 문제 심 처와 사회  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3.58 (5
 만 )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제 간호 학생의 2, 3
학년을 상으로 한 Lee[13]의 연구에서 3.44 , 4년제 
간호 학생의 3, 4학년을 상으로 한 Kwak과 Lee[27]
의 연구 3.44 보다 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 학

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보다 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  역  실습 교과에 한 만

족도가 가장 높았고, 실습 시간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도 실습 시간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 다[3, 16]. 이러한 실습시간에 한 부족을 효율 으

로 보충하기 해서는 교내 시뮬 이션 센터를 교과목별

로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28].
반면, Kwak과 Lee[27]의 연구에서는 하 역  실

습 교과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Park과 Han[3], 
Gu[16]의 두 연구에서는 실습 환경에 한 만족도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후 병원 규모에 따
른 실습 환경  실습 교과 내용에 한 지속 인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정서조

능력은 공 만족도(F=6.976. p<.001), 동료 계(F=5.267, 
p<.001), 건강상태(F=5.775, p<.001), 입학동기(F=6.61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Jang[12]의 연구 
결과 공만족도, 건강상태, 친구지지, 학과 선택 동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Baek [29]의 연구에서도 정서조 능력이 높을수록 

인 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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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 다. 사후검정 결과, 인 계가 매우 좋은 군

이 보통인 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은, 정서
조 능력이 높은 사람이 타인을 배려할  알므로 인

계가 좋다고 한 Moon[10]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의 정 인 정서조 능력 

함양을 해서는 인 계 능력 증진 로그램 개발 시 

래 친구들을 극 으로 활용한 로그램이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한 학생들의 공만족도를 높이기 

해 입학 시 부터 입학 동기를 고려한 체계 인 교과과

정의 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처는 공 만족도(F=4.640, p=.011), 동료 계(F=5.624,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사후검정 결과, 
공에 만족하는 군이 보통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난 것은 Park과 Jang[2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공에 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문에 한 의지가 강하여[26] 정 인 처 기 을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좋은 동료 계는 스트

스 처에 효율 인 사회  지지 자원으로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공 만족도(F=22.567, p<.001), 동료 계

(F=9.957. p<.001), 건강상태(F=2.733 p=.045), 입학동
기(F=4.301. p=00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Park
과 Jang[26]의 연구결과 공만족도, 건강상태, 인

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 다. 사후검정 결과, 공에 만족하는 군이 다른 군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26, 27]. 이는 공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에 한 동기부여가 잘되어 극 으로 실습에 임하

기 때문에[26],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
가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교우 계가 매우 좋은 군

이 보통인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임상실습

은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 동료들과의 계가 
정 이고 조 일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7, 30]. 
그러므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해서 공에 한 만족도를 높이기 한 교과과정

과 비교과 과정의 효율 인 용이 필요하다. 한 교내 
시뮬 이션 로그램 용시 치료 인 인 계를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학습의 용이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정서조  능력, 극  처  

소극  처, 임상실습 만족도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  능력

이 높을수록 극  처인 문제 심 처가 높게 나타

난 선행 연구[6, 30]와 유사하 다. 이는 정서조  능력

이 높을수록 스트 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효과 이고 

극 인 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다고 한 Por 등
[30]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 정서조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6]와도 유사하 다. 
그리고 Lee와 Kim[31]의 연구 결과 간호 학생의 실

습 내용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극  처를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반면,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Park과 Han[3], Park과 
Jang[26],의 연구에서 극 인 처와 소극 인 처가 

임상실습 만족도와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 다. 하지만 Park과 Han[3]의 연구
에서 극 인 처와 소극 인 처가 임상실습 만족도

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간 인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는 공만족도, 정서조 능력으로 나타났

으며, 이들 변인은 임상실습 만족도를 28.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만족도가 임상실습만족도의 
향요인이라고 한 Koo와 Im[3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만족도가 높

은 군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나, 향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은 연구 결과[3, 27]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  능력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

치는 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정서조  

능력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본 연구가 없어

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정서조  능력이 자신의 정

이거나 부정  인 정서를 처한 상황에 맞게 효과 으

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에[33], 다양
한 임상 실습 상황에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정서조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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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Song과 Chae[6]의 연구 결과와, 정서조 능력이 

높을수록 주어진 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동하므로 

그 결과에 만족한다고 한 선행 연구[19]를 지지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먼  공 만족도와 정서조 능력에 향을 미치

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악하여, 한 교육 로그램

의 개발  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악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

여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향 요인을 조사하 으므

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 을 가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정서조  능력, 스
트 스 처 방식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

써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한 

간호 교육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공만족도와 정서조 능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
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로그램 개발 시 공만족

도와 정서조  능력을 강화하기 한 교내 시뮬 이션 

 교육 로그램 개발과 그 용 효과를 검증하기 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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